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채석지의 이용상황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

설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

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10 제2항은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

용재결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이 잡종지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채석기간이 만료되어 훼손된 

채석지에 대한 산림복구가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로서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한 

사례.<BR>(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15845 판결)<BR></P>


